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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 (노란우산공제 개편) 경영위기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

파산등을공제금지급사유로추가*하고, 중간정산도가능하도록제도개선 (‘24.6)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자연·사회재난등추가한공제지급사유에대해서도공제금지급시기타소득이

아닌퇴직소득으로과세하여세부담완화(‘24. 조특법시행령개정, 기재부협업)

◦ (고용보험가입 촉진)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20~50%→ 50~80%로 상향 (’24.1)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임의가입 보험이며, 가입자가 기준보수 등급(7개) 중 택일

(월 약 4~7만원 보험료 부담, 비자발적 폐업시 월 약 109~203만원 4~7개월 지급)

- 또한,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고용부 협업, ’24.상)

◦ (폐업부담 완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 (’24. 679억원)

-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23년 2만명에서 ’24년 2.2만명으로 확대

□ 전통시장·골목시장 등 지역 상권활력 회복

◦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및 사용처 확대

     * 발행규모 : ’23. 4조원 → ‘24. 5조원, 사용처 : ’23. 20만개 → ‘24. 25만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를 통해 신규 지정을 촉진하고 고객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 가맹제한 해제 추진 (`24.상,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 상품권 月 구매한도를 상시 상향(+50만원) 하여 상품권 수요 증대 (‘24.1)

     * 지류형 100→150만원, 충전식카드형 150→200만원, 모바일 150→200만원


